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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통상교섭본부장,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 개최 

-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에 따른 공조 심화 및 첨단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0일(금)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한-EU FTA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여,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AI·순환경제 등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지정학적 갈등 고조,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개방형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국가 간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양국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와 규범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OECD 각료이사회,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핀란드는 핵심광물 인프라와 첨단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리의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핀란드와의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유럽과의 경제·안보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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